
GIST,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협력 방안 논의

-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현황 및 센터 우수사례 공유
-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및 시너지효과 기대

▲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령친화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오창명, 이하 

센터)가 29일(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를 초청해 지역의 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현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하영‧원화자‧이경심 의원 및 관계자, 

광주광역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박용범 팀장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창명 센

터장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센터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시설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및 우수한 실적 중 하나인 코스메디케어 사용성평가 환경과 일상생활 리빙랩 기반 

실환경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양 기관

이 보유한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창명 센터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센터 방문은 고령친화산업 진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채널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

로도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실증 및 사용성　평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특별자치

도와 협력함으로써 국내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

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사업’,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구축사업’등의 

사업 수행을 통해 괄목한 만한 성과 창출과 관련 산업에 대한 기반 구축으로 지역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